
생명공학계 생명윤리법안 반대
체세포 복제에 이종 핵이식 허용 요구 … 배아연구 제한 완화도

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대부분 반대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

된다.

생명공학계에 따르면, 복지부가 9월23일 발표한 생명윤리법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 △체세포

복제 금지 △이종간 핵이식 금지 △배아연구 원시선 생성 이전으로 제한 등이다.

생명공학자들은 우선 체세포복제가 금지되면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자가치료용 복제배아 생산이 어려워져

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생명공학자들은 또 인간 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치료용 복제배아 생산 이전단계의 예비실험과 기술

력 축적을 위해 이종간 핵이식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이밖에 생명공학자들은 원시선 생성 이전(수정이후 약 14일 이내) 배아 연구만 허용되면 수정 후 4-9주에

유산된 태아의 미분화 생식선을 이용한 줄기세포(EG세포)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특히, 현재 EG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주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(단장 문

신용 서울대 교수)은 전체적인 연구개발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최근 EG셀을 통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

제대로 된 생명윤리법을 만들려면 우선 인간복제 금지 부분만 법제화하고 나머지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

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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